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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

페라단의 지휘자에서 쫒겨난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사

진)가 2일 로스앤젤레스 오페란단의 음악총감독 직을 

사임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공연에서도 물러

난다고 발표했다.

78세의 도밍고는 이날 LA오페라단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많

은 성추행 공격으로 인해“더 이상 제대로 활동력을 발

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며“나는 내가 설립하

고 나의 대표적인 전설의 하나로 키워왔던 로스앤젤레

스 오페라단을 여전히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것”이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1980년대에 이 오페라단 창

단을 도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단으로 

성장했다.

도밍고는 자신이 누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하겠지만“지금 당장은 LA 오페라단을 위해서, 총

감독 직을 사퇴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모든 공연에

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오페라단은 도밍고가 맡은 내년 2월과 3

월의 공연 6개를 취소하게 된다.

지난달 AP통신은 도밍고가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여성들을 성추행해왔다고 보도했다. AP는 도밍고

가 11명의 오페라인들을 성추행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피해 고발 여성이 2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밍고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게 경력

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 중 한 명은 어쩔 수 없

이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도밍고의 대변인은“AP가 

도밍고를 깎아내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캠페인은 부정

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 새로운 주장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다.

도밍고는 성악가, 지휘자, 오페라 총감독 등으로 오페

라계 1인자의 지위를 지켜왔다.‘도밍고 콩쿠르’로 알려

진 권위있는 성악 콩쿠르‘오페랄리아 콩쿠르’의 창립

자이기도 하다.

‘성추문’ 도밍고 “LA오페라감독 사임”

모델 출신 배우 이진이(사진)가 미

국 TV 시리즈‘트레드스톤’에 출연

한다. 이진이는 배우 황신혜의 딸로 

모델로 활약하다 미드‘트레드스톤’

오디션을 본 후 출연을 확정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이

진이는‘트레드스톤’출연을 확정, 

올 여름부터 시작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최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작품에서 이진이는 개성 넘치는 매

력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줄 예정”이

라고 밝혔다.

‘트레드스톤’은‘제이슨 본’을 만

들어낸 미국중앙정보국 산하 비밀 

조직 기관 트레드스톤에 대한 이야

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물로 NBC유

니버셜 산하 제작사 UCP의 새 작품

이다.‘히어로즈’시리즈를 만든 팀 크

링이 각본을 맡았고 영화‘본 시리즈’

의 벤 스미스와 제프리 와이너가 제

작에 참여했다. 지난 1월에는 배우 한

효주와 이종혁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

기도 했다.

이진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디

션에 합격해 이번 역할을 따냈다. 그

는 학창시절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한 경험으로 영어 공부를 이어가며 

할리우드 진출의 발판이 될 오디션 

준비를 차분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신혜 딸’ 이진이, 미국 진출 확정

탤런트 최수종(57·사진)이‘2019 코리아드

라마어워즈’대상을 받았다.

최수종은 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남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린‘2019 코리아드라마어워

즈’에서 KBS 2TV 주말드라마‘하나뿐인 내편’

으로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최수종은 극 중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오직 딸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강수일’역을 연기했다. 

 

최수종은 이날 시상식에서“드라마는 오케

스트라와 같아서 누구 하나 잘한다고 탄생하

는 것이 아니다.”라며“모든 분이 수고하고 애

쓴 보람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큰 상을 받

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협력해 선

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

혔다.

JTBC‘SKY캐슬’은 작품상, 여자인기캐릭

터상, 핫스타차이나상, OST상 등 4관왕을 차

지했다

남자 최우수연기상은 MBC TV 월화드라

마‘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출연한 김동

욱(36)이, 여자 최우수연기상은 KBS 2TV 월

화드라마‘국민여러분’에 출연한 김민정(37)

이 받았다.

남자 우수연기상은 SBS TV 금토드라마‘의

사요한’의 이규형(36)과 JTBC 월화드라마‘열

여덟의 순간’의 강기영(36)이 같이 받았다. 여

자 우수연기상은 tvN 월화드라마‘왕이 된 남

자’의 이세영(27)에게 돌아갔다.

최수종, ‘2019 코리아 
드라마어워즈’ 대상 수상


